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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실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 118명이며, 자기기입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기술통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Scheffe's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실천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은 대상자의 마지막 안전

띠 미착용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태도는 성별, 연령, 안전띠 미착용 시점에 따라, 실천은 대상자의 성별, 연령, 

통학시간, 안전띠 미착용 시점,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통합적인 안전사고 예방 보건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 안전띠 착용, 통학버스, 인식, 태도, 실천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vels of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of wearing seatbelt of university students using a long distance commute.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to investigate a convenience sample of 118 university students in 

Chungbuk provinc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ANOVA and Scheffe'test using SPSS version 22. Result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among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according to some of general characteristics(gender, age, commuting time, the last 

point of no seatbelt, socioeconomic statu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used 

to develop an accident prevention and health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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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동차 교통사고는 광범위한 부상과 입원뿐 아니라 

조기사망을 유발한다[1.2.3]. 국토교통부 시험결과에 따

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인체모형은 버스 사

고시 상해가능성이 18배 증가하고 실제 전복 과정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4]. 탑승자의 손상 

중등도는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

다는 것이다[2]. 실제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안전띠를 착

용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는 두부 및 안면부 손상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5]. 특히 전세버스의 교통사고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비해 발생건수가 많고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으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들이 시행되었고 안전띠 착용의 의무화도 그 중 하

나이다. 일반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로 

알려져 있다[7,8,9,10].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을 

감소시키고 부상 정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11].

우리나라는 2012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광역급행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

수여객 자동차 이용 승객 대상으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2].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의 경우 78%이며 뒷좌석의 경우에는 

5%로 급격히 떨어진다. OECD 국가의 안전띠 착용률이 

앞좌석은 96-98%, 뒷좌석은 85-97%인 것[3]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마저도 전세버스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

정이다.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 단속, 캠페인이

나 보건교육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

나 실제로 탑승자로 하여금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을 

형성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이 실제 행동으로 나

타나지 않는다면 안전띠 착용률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9]. 안전띠 단속을 강화할 때 일시적으로 착용률이 증가

하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착용률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안전띠 착용은 자의에 의하여 실천해

야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9].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률은 탑승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나이, 성별, 인종, 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20대에서 안전띠 착용률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7]. 또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발

생할 수 있는 상해 등 안전 관련 보건교육 이후에도 단기

적으로 안전띠 착용률이 증가할 뿐 지속적인 효과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7,10].

따라서 대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지방대학교 대학생의 안전띠 착용은 안전사고

를 예방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건강행위이며, 이들을 대상

으로 안전띠 착용과 관련된 안전인식, 태도 및 실천 정도

를 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속적인 안전

띠 착용 등 안전생활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안

전사고 예방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

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인식, 태도 및 실

천 정도를 분석하고 안전사고 예방 관련 보건교육프로그

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학버스 이용 대학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된 

인식, 태도 및 실천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통학버스 이용 대학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된 

인식, 태도 및 실천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통학버스 이용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

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실천정도의 차

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안전띠 착

용과 관련된 안전인식, 태도 및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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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53(44.9)

Female 65(55.1)

Age(year) 21.2±1.7

Commuting time
Less than 2hours 63(53.5)

More than 2hours 55(46.6)

Frequency of 
boarding

5 times a week 17(14.4)

4 times a week 48(40.7)

3 times a week 34(28.8)

2 times a week   5(4.2)

1 time a week 14(11.9)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북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셔틀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대학생으로 120명 중 

부적합한 응답자를 제외한 118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G*Power 3.1.9.1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25, 검정력 .85 기준으로 필요한 대상자는 110명이

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분히 확보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안전인식

본 연구에서 안전띠 착용과 관련된 안전 인식은 Seat 

Belt Questionnaire[13]를 김민아[14]가 재구성한 도구를 

대상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안전띠의 착용으로 

당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등 6문항 4

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은 .80

이었다. 

2.3.2 안전태도

본 연구에서 안전태도는 Seat Belt Questionnaire[13]

를 김민아[14]가 재구성한 도구를 대상자에 맞게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당신은 권유 없이도 스스로 안전띠를 착

용할 생각이 있나요?’ 등 6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안전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Cronbach's a값은 .71이었다. 

2.3.3 실천

본 연구에서 실천은 Seat Belt Questionnaire[13]를 김

민아[14]가 재구성한 도구를 대상자에 맞게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버스 탑승 시 안전띠를 실제로 착용하는 행위

의 횟수를 포함하여 5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띠 착용 실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은 .73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10

월 15일까지였으며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

에 한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에게 직

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즉시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10-15분이었다. 

또한 비밀보장, 익명성, 언제든지 참여 중단 가능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안전띠 착용에 대

한 인식, 태도 및 실천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로 산출하였다. 장거리 통학버스 이용 대학생의 안

전띠 착용 관련 안전인식, 태도 및 실천의 상관관계를 파

악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

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전인식, 태도 및 실천의 정

도 차이는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Scheffe's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특성

대상자는 남성이 44.9% 여성이 55.1%를 차지하였으

며 평균 연령은 21.2±1.7세(18-27세)였다. 통학시간(편도)

은 2시간 이하가 53.5%이었으며, 일주일에 4회 이상 통

학하는 대상자가 40.7%로 가장 많았다. 최근 1주 이내 안

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7명(48.3%)이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101명(8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전면허증

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69명(58.5%)이었고, 전 좌석 안

전띠 착용에 대한 법규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82명

(69.5%)이었다. 

대상자의 안전인식은 4점 중 평균 2.85±0.50점, 태도는 

2.90±0.53점, 그리고 실천정도는 2.89±0.76점인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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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point of no 
safety belt

Within the last 1 year 21(17.8)

Within the last 1 week 57(48.3)

None 40(33.9)

Socioeconomic 
status

High 7(5.9)

Moderate 101(85.6)

Low 10(8.5)

Have a driver's 
license

Yes 69(58.5)

No 49(41.5)

Seat belt rule 
recognition

Yes 82(69.5)

No 36(30.5)

Awareness (1-4) 2.85±0.50

Attitude (1-4) 2.90±0.53

Practice (1-4) 2.89±0.76

variables Categories
awareness attitude practice

M±SD F/t p M±SD F/t p M±SD F/t p

Gender
Male 2.83±0.51

-0.491 .624
2.71±0.59

-3.806　 <.001
2.63±0.85

-3.679　 <.001
Female 2.87±0.48 3.08±0.47 3.14±0.67

Age(year)
18-21(1st-2nd year) 2.89±0.47

1.208 .230
3.04±0.50

3.484 .001
3.10±0.69

3.554 .001
22-27(3rd-4th year) 2.78±0.52 2.69±0.58 2.59±0.86

Commuting time
Less than 2hours 2.81±0.50

-1.009　 .315
2.84±0.56

-1.451　 .149
2.69±0.66

-2.053　 .040
More than 2hours 2.90±0.47 2.99±0.55 2.76±0.48

Frequency of boarding

5 times a week 3.07±0.27

2.11 .082

3.02±0.63

1.712 .152

2.64±0.47

0.591 .669

4 times a week 2.71±0.23 2.80±0.56 2.67±0.60

3 times a week 2.92±0.20 2.98±0.48 2.77±0.57

2 times a week 2.90±0.06 2.63±0.46 3.00±0.66

1 time a week 2.88±0.31 3.14±0.58 2.83±0.68

The last point of no 
seatbelt

Within the last 1 yeara 2.62±0.43
4.488
a<c

.013

2.71±0.58
3.948
a<c

.022

2.63±0.69
3.872
b<c

.024Within the last 1 weekb 2.84±0.51 2.87±0.55 2.62±0.56

Nonec 2.99±0.46 3.10±0.51 2.93±0.50

Socioeconomic status

Higha 2.69±0.47

0.585 .558

2.81±0.78

0.149 .860

1.97±0.44
7.156
a<b,c

.001Moderate
b

2.86±0.51 2.92±0.55 2.76±0.56

Low
c

2.95±0.25 2.95±0.53 2.88±0.53

Have a driver's 
license

Yes 2.88±0.51
0.721　 .471

2.90±0.57
-0.228　 .819

2.86±0.80
-0.774　 .440

No 2.81±0.47 2.93±0.54 2.97±0.80

Seat belt rule 
recognition

Yes 2.87±0.45
0.512 .609

2.93±0.52
0.183 .854

2.72±0.58
-0.076　 .939

No 2.82±0.57 2.91±0.66 2.73±0.60

<Table 3> Differences of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18)

2.2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전인식, 태도 및 실천

의 관계

연구대상자들의 각 변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인식과 태도, 인식과 실천, 태도와 실

천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of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Awareness Attitude

Attitude .355**

Practice .297** .740**

 **p<.01

2.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

전인식, 태도 및 실천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

식, 태도 및 실천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안전 인식을 보면, 일주일에 5회 

통학버스를 탑승하는 경우 안전 인식이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으며, 최

근 1년 이내에 안전띠를 미착용했던 적이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안전띠를 미착용했던 적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

자보다 안전 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태

도는 여학생인 경우, 18-21세 대상자인 경우 점수가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띠를 미착용했던 적

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안전띠를 미착용

했던 적이 있는 대상자보다 안전 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실천의 경우, 여학생과 18-21세 대상자에서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학시간이 2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띠 착용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안

전띠를 미착용했던 적이 없었던 대상자의 경우 최근 1주 

이내에 안전띠를 미착용했던 적이 있는 대상자보다 안전

띠 착용 실천 점수가  높았으며, 사회경제적 상태를 ‘하’

로 인식하는 경우의 안전띠 착용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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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안전띠 착

용과 관련된 안전인식, 태도 및 실천 정도를 융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지속적인 안전띠 착용 등 안전생활 실천

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

시하였다. 

대학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단축

시키기 위하여 대학의 셔틀버스 운행이 증가하면서 장시

간 통학버스에 탑승하는 대학생들이 함께 증가하게 되었

다.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6]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안

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반면 일 개 지역의 장

거리 통학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제한점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대상자의 안전인

식은 4점 중 2.85점이었으며 이것은 선행연구가 없어 직

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응급구조학과 학생 대상 교통

에 대한 위험인식 연구[15]에서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은 10점 중 7.9점이었고 본 연구의 환산 점수는 7.1점으로 

산출되어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

상자가 보건계열이 아닌 일반 대학생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태도는 4점 중 2.90

점이었으며 연구도구의 척도를 환산하여 비교 시 유럽과 

미국의 대학생[1]은 국가별로 10점 중 7.5-9.0점(남학생), 

8.2-9.7점(여학생)이었고 본 연구의 환산점수는 7.3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마다 정책과 문

화가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미국의 경

우 각 주마다 안전띠 착용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의 강제성

에 따라 안전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안전띠 착용 실천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4점 중 2.89점

이었으며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경우[15] 안전띠 착용 

실천 점수는 4점 중 1.61점이었다. 차이가 큰 이유는 연구

도구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비교연구의 경우 택시의 앞

좌석 승차 시 안전띠 착용 유무를 조사했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실천 정

도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식

이 높을수록 안전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안전인식이 높

을수록 안전띠를 착용하는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안전태도와 안전띠 착용 실천 정도도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일반 출퇴근 성인을 대

상으로 안전인식과 안전띠 착용 실천 정도를 분석한 선

행연구[16]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안전띠 착용과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1,7]에서 역시 연구에 참여

한 유럽과 미국의 대학생들의 안전띠 착용 관련 태도는 

안전띠 착용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아울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 불

건강 행위와 관련성이 있다는 제언[1]에 따라 국내 대학

생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안전띠 착용과 관련된 태도와 실천 정도 모두 여학생

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성향을 파악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7]에서도 동일한 결과

를 보였는데 대형버스 탑승자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앞

좌석과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실천 정도 역시 여학생의 

착용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남학생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행동 경향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한다

고 보고하고 있다[7,10]. 

연령의 경우에는 18-21세 그룹의 안전띠 착용 관련 태

도와 실천정도가 22-27세 그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기존 연구를 보면 십대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요

인을 조사한 연구[17]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

령이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14세 이하 학생보다 17-19세 

학생들의 안전띠 착용률이 더 높았다. 연령만 본다면 본 

연구의 연령대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연령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십

대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연령만

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통학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시간 이하보다 

안전띠 착용 실천 점수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학시간에 

따라 안전띠 착용 실천 정도를 비교한 연구가 전무하여 

선행연구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나, 통학버스의 고속도로 

운행시간이 더 길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안전띠를 마지막으로 착용한 시점의 경우 인식, 태도 

및 실천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정 결과 

안전띠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안전 인식과 태

도 및 실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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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띠 착용 관련 안전인식과 태도 및 실천 정도가 높은 상

관성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특히 사후

검정 결과를 보면 안전띠를 미착용한 적이 없는 대상자

의 안전인식과 안전태도 점수는 최근 1주 또는 1년 안에 

1회 이상이라도 미착용 했던 적이 있는 대상자에 비해 통

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

행연구에서 안전띠를 강화하는 정책과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단시간의 효과만을 가져온다는 보고와 함께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

시켜 지속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융합적인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9]는 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대상자의 경제적 상태의 경우 ‘낮음’으로 인지하는 대상

자의 안전띠 착용 실천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사후검정 결과, 경제적 상태를 높다고 인지

하는 경우는 보통으로 인지하는 대상자와 낮다고 인지하

는 대상자에 비해 현저하게 안전띠 착용 실천 점수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태와 안전띠 착용 실천 정

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일반 성인의 

직업군에 따라 분석한 연구[16]를 보면 학생이나 회사원

의 경우 안전띠 착용 실천이 다소 낮은 반면, 사업가의 

경우 안전띠 착용 실천 정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다. 직업

과 경제적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려우며 다만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상태를 높다고 인지하는 대상

자가 안전인식과 태도 점수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대상을 저소득 취약계층만을 고려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향

후 경제적 지표와 안전인식 및 태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18]. 

이상을 종합해보면, 대학생의 성별, 연령, 통학시간, 마

지막 안전띠 미착용 시점, 경제적 상태에 따라 안전인식, 

태도 및 실천의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선

행연구에서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이 운전자의 안전띠 착

용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제언함에 따라 버스 운전자의 안

전띠 착용 유무를 추후 분석에서는 포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안

전띠 착용과 관련된 안전인식, 태도 및 실천 정도를 파악

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안전띠 착용 등 안전생활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통합적인 보건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안전인식은 4점 중 평균 2.85±0.50점, 

태도는 2.90±0.53점, 실천정도는 2.89±0.76점인 것으로 나

타났다. 안전인식, 태도 및 실천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안전인식은 대상자의 마지막 안전띠 

미착용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태도는 성별, 연령, 

마지막 안전띠 미착용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안전

띠 착용에 대한 실천은 대상자의 성별, 연령, 통학시간, 

마지막 안전띠 미착용 시점,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안전띠 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운전자의 안전

띠 착용에 따라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이 달라질 수 있으

므로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통학버스 운

전자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

구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지방대학교 대학생의 안전띠 

착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안전띠 착용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를 바탕으로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실천이 어떤 요인

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추후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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